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세계사]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의 세계사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난 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약간 쉽게 출제되었다. 세계사 

고난도 문항의 수도 적게 출제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단원별 안배는 잘 이루어

졌으며, 문항의 형태상으로 합답형 문항이 줄어들고 정답형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

하는 문항이 많았다. 문항의 구성 방식은 다양하였다. 원사료와 함께 이를 가상 편지, 삽화, 

세계사 신문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학생들이 기본 개념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

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 많았다. 

수능 개편과 더불어 세계사의 선택 학생이 축소되고 선택 학생 집단이 우수 집단화되었

다고 생각하여 과거에 비해 고난도 문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문제는 수능 직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이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를 맞추었으며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특히 자료 상황 활용의 경우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

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묻거나 역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일부 출제되었다.

   둘. 이전에 비해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적게 출제되었다. 

   셋.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9월 모의평가의 동양사는 비교적 평이하고 서양사는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동양사에서 중국사의 경우 비교적 평이하고 예년의 출제 유형을 유지하였

다.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평이하였지만 이슬람 세계 관련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특히 청년 튀르크 당의 문제는 세밀한 지식을 쌓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였다. 

서양사의 경우 과거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서양사

의 난의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떨어지

기도 하는데, 제3세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어렵게 풀었을 가능성도 있다.

영역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세계사 다소 쉬움 다소 쉬움 다소 쉬움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2 수능완성 세계사 p.9 주의 봉건제

3 수능특강 세계사 p.30 로마 공화정의 변화

4 수능특강 세계사 p.65 2번

6 수능완성 세계사
p.54
p.165

십자군 전쟁
11번

2. 난이도

<2012년 9월, 2013학년도 수능/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체감 난이도 비교>

세계사의 경우 2013학년도 수능의 난이도와 2013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의 난이도와 

비교해볼 때 약간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20번 문항으로 현대사 

부분이고 보기 부분이 혼동되어서 알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으

나 교과서 뒷부분까지 고르게 출제되어 전 범위 학습이 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다소 까다롭

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능완성 문항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수능완

성 교재의 문제를 다 풀어본 학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EBS연

계교재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 문제들이 있어 연계율이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③ 고난도 문제
   ∙ 5번 – 청년 튀르크당 운동의 배경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제 정치가 강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입헌 정치를 재건하려 했던 것이 청년 

튀르크 당의 운동인데, 러시아․튀르크 전쟁과 관련하여 세밀한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

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었다.

    ∙ 20번 -현대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떨

어지기도 한다. 특히 제3세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학생들이 생소해하기도 하므로 어렵게 풀

었을 가능성도 있다.

   ③ 신유형 문제 
    ∙ 없음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7 수능특강 세계사 p.48 1번

8 수능특강 세계사 p.73 3번

10 수능완성 세계사 p.28 양세법

12 수능완성 세계사
p.70
p141

5번
13번

14 수능특강 세계사 p.148 차티스트 운동

16 수능완성 세계사 p.74 2번

17 수능특강 세계사
p.136
p.137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18 수능특강 세계사 p.158 제국주의의 아프리카 분할

19 수능특강 세계사 p.184 대공황

20 수능완성 세계사 p.133 4번

   

   ② 체감 연계도
    세계사에서 출제한 20문항 중 EBS 수능 특강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

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특강 문항의 축소, 변형, 확대 유형이 대부분을 차

지하여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거나 

자료가 변형 출제되어 학생들에게 주는 체감 연계도는 더욱 높았을 것이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3번, 7번, 16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3번, 7번, 14번, 16번 4개가 출제되었다. 3번 문제는 로마 공화

정의 발전 부분을 파악하여 푸는 문제에 해당하며, 7번 문제는 굽타 왕조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16번 문제는 에도 막부 시대의 특징을 교재 문제

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물어보았다.

(2) 자료/상황 활용

   ∙ 대표 문항 : 8번

자료/상황 활용의 대표적인 문제는 8번 문제이다. EBS 수능 특강 문제에 제시된 송나라

경제 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당시 경제적 특징에 관하여 묻는 문제였다. 해

당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 대표 문항 : 12번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은 6월 모의평가에서 문항 자료를 약간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12번과 16번은 문제의 틀과 답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16번 EBS 수능 완성 74쪽 2번 

[자료/상황 활용] EBS교재 문제의 형식과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에도막부 시대의 특

징을 물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